
- 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1월 21일, 정혜경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3.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19.)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3.) 상정, 축조심사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27.)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4.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5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6.04.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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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의 요지

(정혜경의원)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

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

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

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실시 선거

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

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

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

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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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